[image: image1.jpg]


[image: image2.png]


[image: image3.jpg]





 
http://kttu.or.kr/


제13-238호 2019년 8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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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8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2박 3일간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각급조직 여성 대표자 및 여성간부 113명을 대상으로 ‘2019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육아, 가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뒤 “지구상, 이 나라의 절반이 여성인 만큼 당당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기간 중 많은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한일 무역마찰로 양국 노동자 생존권 위협, 문제 해결 위해 일본 노총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이후 김주영 위원장은 ‘현 정세와 2019 한국노총 운동방향’으로 한 특강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양국 간 무역마찰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이를 타개하고자 일본 렌고(일본 노총)와 고위급 합의문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중요하다”며 “여성 조직화를 통해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실현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교육에서 ▲우리들의 삶을 나누는 노래 이야기 ▲여성리더십 제고와 노동조합의 과제 ▲조직력 강화를 위한 여성리더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 ▲소통을 통한 갈등관리 리더십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적인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교육 마지막 날인 오늘(23일)에는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여성리더십 제고와 노동조합의 과제’를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노총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여성간부의 역량제고 통해 200만 조직화 실현하자!”










